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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

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

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겔 18:20)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한 속담을 언급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린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속담이 회자된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들

이 지은 죄 때문에 자신들이 징계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신들이 범

한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징계의 이유를 조상들에게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

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들입니다(4).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스

라엘 백성처럼 누구의 잘못이라고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3종류의 사람들의 비유를 통해 개개인의 범죄와 회개의 중요성을 말

씀하셨습니다. 첫째,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돌보며, 악한 

길을 떠나 진실하게 살아가는 의인을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5~9).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9). 둘째, 의인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걸은 아

들입니다. 아버지의 의와 관계없이 아들은 자신이 지은 죄 값을 치루고 심판을 받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13). 마지막 이 

악한 아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의롭게 산 경우입니다. 악한 길을 걸은 아버지와는 달리 아

들이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걷지 않고 할아버지가 걸었던 공의의 길을 걷는다면(14~16), 하

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삶과 무관하게 그를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17), 반드시 살려니와”(19) 나는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조상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

터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심판이 조상 때문이라고 하면서 자신

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

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20). 어려움을 당할 때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고 자신의 죄를 찾아 회개하며 의의 길을 걷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범한 죄 때문이

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며 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

도하옵나이다. 아멘.


